
<부록> 

천재를 향한 도전 문제

※이 문제들에는 해답이 없어. 여기에 나온 풀이 방법은 여러 해답 중에 하나일 뿐이야. 

너희도 너희만의 해답을 찾아봐. 

1. 어떤 동네에 콜라를 한 병에 100원에 파는 슈퍼마켓이 있어. 이 슈퍼에 다 마신 콜라 

두 개를 가져가면 콜라 한 병을 공짜로 주는 거야. 너한테는 지금 1000원이 있어. 넌 콜라 

몇 병을 마실 수 있을까? 

힌트 : 그림을 그려서 풀어봐. 정답을 쉽게 풀었다고 자신하지는 마. 네가 푼 답은 정답

이 아닐 수 있어. 

넌 19병이라고 생각했을 거야.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19병을 마실 거야. 하지만, 

이렇게 하는 건 창의력이 없는 사람이야.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20병을 마시지. 

자, 내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20병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. 이것이 내가 내는 도



전 문제야. 

<풀이>

마지막 콜라를 마시고 나면 빈 병이 하나 남아. 그러면 빈 병 한 개를 들고 슈퍼마켓으

로 가. 그리고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. 

“콜라 한 병만 외상으로 주세요. 금방 갚을 게요.”

네가 지금까지 콜라를 열심히 사먹었기 때문에, 가게 주인은 콜라 한 병쯤은 외상으로 

줄 거야. 그리고 외상으로 받은 콜라를 시원하게 마셔. 

이제 너한테는 빈 병이 두 개 생겼어. 이 빈 병 두 개를 가게 주인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

말하는 거야. 

“아까 외상으로 빌린 콜라 대신에 빈 병 두 개를 드릴게요.”

내 창의력이 어때? 대단하지?

뭐라고? 우리 동네 슈퍼마켓 주인은 아주 구두쇠라서 외상을 안 준다고? 그럴 때에도 방

법이 있지. 창의력을 발휘해 봐!

친구나 가족에게 콜라를 대신 사주겠다고 하는 거야. 100원을 받아 슈퍼마켓으로 가서 

콜라를 사. 그리고 친구나 가족에게 주지 말고, 그냥 냉큼 마셔버려. 그러면 빈 병이 한 개 

생겨. 아까 남아 있던 빈 병과 합해서 빈 병 두 개를 슈퍼마켓 주인에게 내밀어. 그러면 새 

콜라를 한 병 줄 거야. 그 콜라를 친구나 가족에게 갖다 주면 돼. 



2. 아파트 10층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어. 이 남자는 엄청나게 뚱뚱했고, 걷기를 무척 

싫어했어.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탔지. 아무리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해도 이 남자

는 반드시 기다려서 엘리베이터를 탔어. 

그런데 이 남자는 내려올 때에는 10층에서 타고, 올라갈 때에는 8층에서 내려서 계단으

로 걸어 올라갔어.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타는 날에는 올라갈 때 10

층까지 그대로 올라갔어. 이 남자는 왜 그런 걸까? 

<풀이>

이 남자는 키가 작아.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10층 버튼이 손이 닿지 않고 8층 버튼까지

만 손에 닿는 거야. 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갖고 다녀. 그래서 우산으로 10층 버

튼을 누르는 거야. 또 다른 사람이 탔을 때에는 10층 버튼을 눌러달라고 부탁하는 거야. 하

지만 혼자 탔을 때에는 8층까지만 갈 수 있어. 



3. 어떤 경매장에 아주 희귀한 우표가 경매로 나왔어.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경매에 

참가했어. 치열한 경쟁 끝에 어떤 사람이 이 우표의 주인이 되었어. 무려 1억 원이나 되는 

돈을 냈어. 그 사람은 우표를 받자마자 기쁨에 겨운 얼굴로 눈물을 흘렸어. 그리고는 많은 

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표를 갈기갈기 찢어 버렸어. 그리고는 “만세!”라고 외치면서 기뻐

서 날뛰었어. 사람들은 놀라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물었어. 그 사람은 왜 그런 걸까?

<풀이>

이 우표는 세상에 딱 두 장밖에 없는 우표였어. 그런데 그 중 한 장이 경매로 나온 거

야. 나머지 한 장은 누가 갖고 있을까? 바로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이 이미 갖고 있었던 

거지.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표를 찢어버렸어. 그래서 이제

는 자기가 가진 단 한 장의 우표가 유일하게 세상에 남도록 한 거야. 우표를 찢은 그 사람

은 아마 남은 우표 한 장을 팔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거야. 



4. 나는 동생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싸울 일이 없어. 피자를 먹어도, 과일을 먹어도, 

케이크를 먹어도 우리는 공평하게 나누거든.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, 먼저 한 사람이 피자

를 잘라.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자기가 먹을 피자를 고르는 거야. 이러면 절대로 싸우지 않아. 

그런데 친구가 온 거야. 그래서 우리 셋이 똑같이 피자를 나눠먹어야 돼. 이럴 때에는 

어떻게 하지?

<풀이>

먼저 한 사람이 칼을 들고 피자의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칼을 옮기는 거야. 완전히 자르

지는 말고 자국을 내는 거지. 이 때 나머지 두 사람은 자국을 보다가 자기가 먹을 만큼 되

었다는 생각이 들 때 “그만!”하고 외치는 거야. 두 사람 가운데 먼저 외친 사람이 자국에 

난 만큼의 피자를 먹는 거야. 

그리고 남은 두 사람은, 한 사람이 피자를 나누고, 남은 사람은 피자를 고르면 공평하게 

먹을 수 있어. 이 방법을 쓰면 네 명, 열 명, 아니 백 명이라도 불만 없이 공평하게 나눠먹

을 수 있어. 먼저 먹고 싶은 사람이 “그만!”하고 외치면 돼.



5. 여기 성냥개비 6개가 있어. 이 성냥개비로 정삼각형을 네 개 만들어 봐. 단, 조건이 

있어. 성냥개비를 구부려도 안 되고, 꺾어서도 안 돼.

<풀이>

다르게 생각해 봐. 평면으로 생각하지 말고, 입체로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어. 



6. 성냥개비 4개로 밭 전(田) 자를 만들어봐. 단, 조건이 있어. 절대로 부러뜨려서는 안 

돼.

<풀이>

이것도 다르게 생각해 봐. 우리가 보지 못했던 면에 밭 전 자가 있어. 성냥개비 4개를 

하나로 모은 다음에, 성냥개비의 밑면을 봐. 밭 전 자가 보일 거야. 



7. 어떤 농부가 있었어. 그런데 농부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어. 농부에게는 이런 모양의 

땅이 있었어. 

농부가 가진 땅은 네모반듯하지 않았어. 농부에게는 네 명의 자식이 있었어. 이 모양의 

땅을 네 명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었어.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?

<풀이>

우리는 보통 무엇을 나누려고 할 때, 무조건 네모반듯하게 나누려고 해. 이런 고정관념

을 버려. 새롭게 생각해. 농부의 땅을 네모반듯하게 사등분을 할 필요는 없어. 



8. 성냥개비로 수학 문제를 풀었어. 82-28=100. 물론 틀렸어. 단 두 개의 성냥개비를 

움직여서 이 문제가 맞도록 해봐. 

<풀이>

알고 보니, 정말 쉽지?



9. 이 병은 기린처럼 목이 길고 복잡하게 꼬였어. 이 병의 부피를 계산해 봐.

<풀이>

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해답이 보여. 

병에 음료수를 넣고 똑바로 놓아. 그 다음에 음료수가 들어있는 부분만큼만 부피를 계산

해. 그리고 병을 거꾸로 들어서 음료수가 안 들어있는 부분만큼만 부피를 계산해. 그렇게 

계산한 두 개의 부피를 서로 더하면 돼. 



10. 1부터 100까지 수를 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? 

가우스는 19세기 최고의 수학자로 일컬어지는 천재야. 가우스가 열 살 되던 해, 수학시

간이었어. 가우스를 지도하던 뷔트너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하나 냈지. 바로 

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야. 아이들은 그런 문제를 받으면 제일 먼저 그 문제

를 푼 학생이 계산한 계산판을 선생님의 책상 위에 놓고, 그 다음 푼 학생이 그 위에 놓았

어. 그래서 모든 계산판이 차례대로 쌓이는 거였지. 뷔트너 선생님은 한동안 자신이 편히 

쉴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. 하지만 그 예상은 여지없지 빗나가고 말았어. 왜냐하면 문제를 

낸 지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가우스가 앞으로 나와 책상 위에 계산판을 올려놓으면서 “여기 

있습니다.”라고 했기 때문이야. 나머지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계산하고 있는 동안, 가

우스는 뷔트너 선생님의 차갑고 미심쩍은 눈초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히 앉아 있었어. 

얼마 후 선생님은 채점을 하였고 답이 틀린 학생들은 여지없이 회초리로 맞았어. 마지막 가

우스의 계산판을 선생님은 살펴봤어. 그런데 계산판에는 아무런 계산의 흔적 없이 단지 

5050이라고만 쓰여 있었어. 그것은 정답이었지. 가우스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문제를 

푼 것일까?

<풀이>

1＋2＋3＋4……＋100=?

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. 우리는 보통 덧셈을 하라고 하면, 일일이 하나씩 더해야 한다

고 생각해.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셈을 할 수도 있거든.  

우리는 보통 숫자를 숫자로만 봐. 그런데 천재들은 숫자를 숫자로 보지 않고, 그림으로 

보기도 해. 가우스가 그랬어. 가우스는 숫자를 숫자로 보지 않고, 그림으로 봤던 거야. 그래

서 숫자 사이에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서 단숨에 끝내버렸어. 

  

1＋ 2＋ 3＋ … ＋ 98＋ 99＋ 100

100＋ 99＋ 98＋ … ＋ 3＋ 2＋ 1

101＋ 101＋ 101＋ … ＋ 101＋ 101＋ 101

(101×100)÷2=5050

1부터 100까지를 일일이 더하지 말고, 100부터 1까지 거꾸로 한 번 더 더하는 거야. 그

러면, 1＋100=101, 2＋99=101, 3＋98=101,…… 100＋1=101이 나와. 

이렇게 만들어진 101은 모두 100개야. 그러니까 101×100을 해. 

그런데 이것은 1에서 100까지 2번 더한 거잖아. 그래서 한 번 나눠주면 답이 나오는 거

야. 101×100÷2=5050



이 방법을 사용하면, 어마어마하게 큰 수도 쉽게 더할 수 있어. 예를 들어, 1에서 

10000(만)까지의 덧셈도 눈 깜짝할 사이에 할 수 있어.

1＋ 2＋ 3＋ … ＋ 99998＋ 9999＋ 10000

10000＋ 9999＋ 9998＋ … ＋ 3＋ 2＋ 1

10001＋ 10001＋ 10001＋ … ＋ 10001＋ 10001＋ 10001

(10001×10000)÷2=50005000


